
원희룡 장관,“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”

-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(일)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

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

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,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

대한 관리·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

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,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

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

접했다”며,

ㅇ “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

반드시 적발하고, 적발 시 자격취소(원스트라이크 아웃) 등 무관용의

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ㅇ 아울러, “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

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“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

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, 실제로는 보증에

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”며,

ㅇ “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,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

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

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”이라며,

ㅇ “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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